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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황과 연결된 분수 나눗셈의 교과서 내용 구성 방안
★

신준식(춘천교육대학교)

Ⅰ. 서론

자연수 또는 분수의 나눗셈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진 것으로 미루어 초등학생들이 이 주제를 학습하는

데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고, 그 어려

움은 결국 교사의 교수 방법에서 초래된다고 할 수 있

다. Hasemann, Streefland, Freudenthal, Hiebert &

Behr, Kieren, Armstrong & Bezuk 등도 분수에 대한

학습에서 개념 자체의 어려움보다는 적절치 못한 수업

방법으로 인하여 학습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지적

하고 있다(박정임, 2001). 특히, Kieren(1993), Kamii

(1999)는 이해가 수반되지 않은 절차적인 지식의 반복

학습으로 인하여 수와 연산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다고 하였으며, 분수의 나눗셈은

뒤집어 곱하기(역수의 곱셈)로 해결한다는 최종 목표에

도달하기 급급하여 많은 학생들은 왜 그런지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백선수, 2004; 박혜경, 2003, Siebert,

2002), 2007개정 교육과정의 수학 교과서(교육과학기술

부, 2011a, 2011b)에 전개된 분수의 나눗셈을 보면 탈상

황적인 기호 조작에 의하여 분수의 나눗셈을 역수의 곱

셈으로 귀결시키고 있다. 이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개

념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습보다는 기계적인 절차적

지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다(전평국, 박혜경, 2003). 따

라서 현행 교과서처럼 ‘분수의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

로 해결하는 나눗셈의 알고리즘은 재고되어야 한다.

또, 많은 초등학생들은 ‘굵기가 같은 철근 

m의 무

게가 


kg이다. 이 철근 1m의 무게는 얼마인가?’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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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돈의 

이 6000원이다. 가진 돈은 얼마인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이 문제를




÷

, 6000÷


의 식으로 해결하면 그 이유를 모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교사 또는 예비교사들도 

:


=1: 라는 비례식이나 그림을 그려서 해결하고 있다. 이

런 유형의 문제는 단위의 크기를 묻는 문제이므로 나눗

셈으로 해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분수 나눗셈의 문제 상황과 그

에 적절한 알고리즘을 연결시켜 학습함으로써 분수 나눗

셈을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의 구성

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나눗셈은 기본적으로 자연수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유리수(분수)의 상황으로 확장되지만 나눗셈의 개념은

동일하다. 따라서 자연수 범위에서 나눗셈의 개념에 대

하여 알아보고 이를 분수로 확장하고자 한다.

덧셈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첨가와 합병이고, 뺄셈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구잔과 구차(비교)이다. 곱셈이 이루

어지는 상황은 동수누가(묶음), 배열, 비율, 조합, 넓이

등이고, 나눗셈이 이루어지는 상황은 등분 상황과 측정

(포함)상황이다(Baroody, 1998).

1. 자연수 나눗셈의 등분 상황

등분 상황은 전체의 양을 몇 개의 집단으로 똑같이

나누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행착오를 거쳐서 모델화

한다. 예를 들어, ‘빵 12개를 4명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면

1사람이 몇 개씩 가지게 되는가?’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둑돌 12개를 놓고, 4개의 집단을 만든 다음, 각 집단에

1개씩 주거나 2개씩 놓는다. 그래도 바둑돌이 남아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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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다시 1개나 2개씩 놓는다. 그러면 한 집단에 3개씩

놓이게 되므로 답은 3개이다. 따라서 등분 상황은 시행

착오를 거쳐서 해결할 수 있다.

[그림 1] 등분상황의 나눗셈

[Fig. 1] Partitive division

2. 분수 나눗셈의 등분 상황

자연수 나눗셈은 등분 상황으로 도입할 만큼 일상생

활에서 흔히 경험할 수 있지만 분수의 나눗셈에서는 그

렇지 못하다. 2등분, 3등분 등 자연수에서는 등분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만 

등분, 


등분 등 분수에서는 적절

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박교식 등(2004)은 분수에서는

(분수)÷(자연수)일 경우에만 등분 상황이 적절하고, (분

수)÷(분수)인 경우에는 등분 상황이라기보다는 단위비율

의 결정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길이가 2

m인 끈을 5명에게 똑같이 나누어주면

1사람이 몇 m를 가지게 되는가?’의 문제는 등분 상황으

로서 적절하지만 ‘굵기가 같은 철근 

m의 무게가 



kg이다. 이 철근 1m의 무게는 얼마인가?’의 문제는 등분

상황이라고 일컫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연수 나눗셈의 등분 상황에서 계산 결과는

몫을 나타내지만 단위의 크기 또는 비율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등분 상황의 특수한 경우 또는 등분 상황

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과 30개를 6봉

지에 똑같이 나누어담으면 1봉지에 몇 개씩 들어가는

가?’의 문제는 1봉지의 크기를 묻고 있으며, 5개는 1봉지

라는 단위의 크기를 의미한다. 또, ‘40km의 거리를 2시

간에 가려면 1시간에 얼마나 가야하는가?’의 문제 상황

에서 몫인 20(km/시)는 비율 즉, 속력을 의미한다.

김명운, 장경윤(2009)은 분수 나눗셈에 적절한 등분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떡을 만들려고 쌀 

kg을 떡시루에 넣었더니

떡시루의 

만큼 채워졌다. 떡시루에 쌀을 가득

채우면 쌀의 무게는 몇 kg인가?

위의 문제는 떡시루에 들어가는 쌀의 무게, 즉 단위

의 크기를 구하는 상황이다.

‘굵기가 같은 철근 

m의 무게가 


kg이다. 이 철

근 1m의 무게는 얼마인가?’의 등분 상황 문제를 해결하

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자.

1m의 무게, 즉 단위의 크기를 묻고 있으므로 이 문제

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의 식을 세울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즉, 소수의 나눗셈 4.35÷0.4

를 직접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각각 10을 곱하여 43.5÷4로 계산하였다. 같은 방법

으로 분수의 나눗셈에서 나누는 수가 1이면 계산하기 편

리하다는 생각에서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각각




를 곱한다. 즉,




÷

= 

×


÷

×



=

×


÷

=

×



수학과 교육과정으로 인하여 학생들에게 역수라는 용

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분수의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이

라는 절차적인 지식 중심, 기호 조작 중심의 학습보다는

문제 상황과 기호(알고리즘)가 의미 있게 연결되어 분수

의 나눗셈을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 측정 상황



문제 상황과 연결된 분수 나눗셈의 교과서 내용 구성 방안 219

측정 상황은 주어진 단위로 대상의 양을 측정하는 활

동이며, 이를 포함 상황이라고도 한다. 이 상황은 전체의

양을 한 집단에 지정된 양만큼 나누어주거나 주어진 단

위로 대상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할당이나 동수누

감으로 모델화한다. 예를 들어, ‘빵 12개를 1사람에게 4

개씩 주면 몇 사람에게 줄 수 있는가?’의 문제를 해결하

려면 첫째 사람에게 4개를 주고, 둘째 사람에게 4개를

주고, 셋째 사람에게 4개를 주면 남은 것이 없으며, 답은

3사람이다.

[그림 2] 측정상황의 나눗셈

[Fig. 2] Measurement division

또, 주어진 단위로 측정하였을 때 단위의 수를 묻거

나 대상이 주어진 단위의 몇 배인가를 묻는 것이다. 예

를 들어, ‘40km의 거리를 시속 20km로 달리면 얼마나

걸리는가?’ 또는 ‘철수는 사탕을 27개, 영희는 9개 가지

고 있다. 철수가 가지고 있는 사탕의 수는 영희의 몇 배

인가?’ 등의 상황은 40km를 20km의 단위로 측정하면

몇 단위나 되는가 또는 9개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27개

를 비교하는 상황이다.

4. 분수 나눗셈의 측정 상황

일상생활에서 분수 나눗셈의 측정 상황은 등분 상황

보다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즉, ‘길이가 1

m인 끈

을 

m씩 자르면 몇 도막이 되는가?’ 또는 ‘철수는 끈을

1

m가지고 있고, 영희는 


m가지고 있다. 철수가 가

진 끈의 길이는 영희의 몇 배인가?’ 등의 문제 상황은

포함제로서 적절하다. 특히, ‘몇 배인가?’의 물음은 결과

가 자연수이거나 분수이거나 상관없지만 ‘몇 도막인가?’

라는 물음에는 결과가 


도막, 


도막처럼 자연수가

아닐 경우에는 부자연스럽다.

‘길이가 


m인 끈을 


m씩 자르면 몇 도막이 되는

가?’의 측정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

아보자.

측정하는 상황이므로 측정 단위가 같아야 한다. 즉,




을 

으로 재려면 단위를 같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

서 분모를 같게 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



=÷
÷

= ÷

= 2

또,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 

÷

의 계산 방법

은 분수의 곱셈 방법에서 유추할 수 있다. 즉, 분수의 곱

셈은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였듯이 분

수의 나눗셈도 분자는 분자끼리, 분모는 분모끼리 계산

하면 된다. 이를 직접 계산하면 번분수가 나타나므로 초

등학교 수준을 벗어나고,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모를 같게 하면 분모끼리 계산에서 분모는 1이 되어

결국은 분자끼리의 나눗셈이 된다.




÷

=×
×

÷×

×

= 

÷



=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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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차시 내용

5-2

2.

분수

의

나눗

셈

1 1÷(자연수)를 곱셈으로 나타내기

2
(자연수)÷(자연수)를 곱셈으로 나타

내기

3
(진분수)÷(자연수)를 곱셈으로 나타

내기

4
(가분수)÷(자연수)를 곱셈으로 나타

내기

[표 1] 분수 나눗셈에 대한 교과서 내용 구성

[Table 1] Sequence of textbook of fraction division

이제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분수 나눗셈이 이루어지

는 것은 자연수의 나눗셈과 마찬가지로 등분 상황과 측

정 상황이다. 등분 상황에 적절한 알고리즘은 역수의 곱

셈이고, 측정 상황에서는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

끼리 계산하는 것이다.

현행 교과서에서는 문제 상황과 상관없이 ‘분수의 나

눗셈은 역수의 곱셈’이라는 알고리즘으로 귀결시킴으로

써 학생들이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습에 흥미를 잃고 어려워한다(전평국, 2003).

Ⅲ.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분수 나눗셈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

지는 5학년 2학기, 6학년 1학기 교과서(교육과학기술부,

2011a; 2011b)와 교사용지도서(교육과학기술부, 2011c;

2011d)이다.

분수의 나눗셈은 5학년 2학기 ‘2. 분수의 나눗셈’과 6

학년 1학기 ‘1. 분수의 나눗셈’ 단원에서 학습하도록 구

성되어 있다.

2. 자료 분석 방법

분수 나눗셈에 대한 교과서의 분석 관점은 문제 상황

과 알고리즘의 연결성, 교과서 내용 전개 방법이며, 이를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 및 선행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분

석한다.

1) 문제 상황과 알고리즘의 연결성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수학

의 언어를 이해하기 못하기 때문이다(Baroody, 1998). 수

학의 언어는 고도의 추상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 조작 활동은 추상화를 통한 이

미지 형성에 기여한다. 교사용지도서(교육과학기술부,

2011c; 2011d)의 초등학교 수학교육의 방법에 의하면 구

체적인 조작 활동을 토대로 학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학

생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념이나 문제를 찾아 학

습하도록 해야 하고, 시각적, 운동적, 언어적 표현 등 다

양한 표현을 이용하여 수학을 지도해야 하고, 추론을 통

하여 수학적 원리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

였다.

2) 교과서 내용 전개 방법

수학교과서의 편찬 방향은 생활 주변 현상이나 학생

들에게 친숙한 상황을 소재를 활용하고, 학생들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고, 수학

적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적합하

도록 구성하는 것이다(교육과학기술부, 2011c; 2011d).

교과서 구성 체제와 내용 선정에서는 불필요하게 중복되

거나 비약되지 않도록 하며, 생활 주변 현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상황을 학습 소재로 활용하도록 하였다.

단원별 내용 전개는 대체로 주제, 생각열기, 활동, 약

속, 확인하고 다지기, 문제를 풀어보시오 등의 과정을 거

쳤다. 생각열기에서는 학습 주제에 맞는 상황을 제시하

고, 상황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하고, 생각한 것을 서로

토론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원의 1차시에 배정되었다. 활

동은 학습 주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물건으로

조작하는 활동, 직관적으로 해결하는 활동, 추상적인 활

동 등이 제시되었다.

Ⅳ. 결과 분석 및 논의

1. 교과서의 내용 구성 분석

분수의 나눗셈은 5-2(교육과학기술부, 2011a)에서 등

분 상황을 통하여 처음 도입하고 6-1(교육과학기술부,

2011b)의 대분수 나눗셈으로 끝을 맺고 있다. 5-2에서는

(분수)÷(자연수), 6-1에서는 (분수)÷(분수)를 학습하도록

내용이 전개되어 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문제 상황과 연결된 분수 나눗셈의 교과서 내용 구성 방안 221

5
(대분수)÷(자연수)를 곱셈으로 나타

내기

6 분수와 자연수의 혼합계산

7 단원평가

8 탐구활동

6-1

1.

분수

의

나눗

셈

1 (자연수)÷(단위분수)의 계산 방법

2
동분모 진분수끼리 나눗셈 계산 방

법

3 이분모 진분수의 나눗셈 계산 방법

4 (자연수)÷(진분수)의 계산 방법

5 대분수 나눗셈의 계산 방법

6 분수의 나눗셈 활용

7 단원평가

8 탐구활동

9 문제해결, 놀이마당

[그림 3] 수학 5-2(교육과학기술부, 2011a)

[Fig. 3] Mathematics 5-2(Ministry of Education,

2011a)

5-2의 2단원 1차시에서는 1m의 색 테이프를 똑같이 4개

로 나누었을 때 1개의 길이를 알아보는 등분상황으로 분

수의 나눗셈을 도입하고 1÷4=1×

로 해결할 수 있음을

학습하도록 하였고, 2차시에서도 등분 상황을 제시하면

서 2÷3=2×

로 해결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3차시와 4차시에서는 문제 상황도 제시하지 않고 

÷3=




×

이라는 절차적 지식에 의한 학습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3). 5차시에서는 실험을 위하여 소금 


kg을 6모

듬이 똑같이 나누는 등분 상황을 제시하면서 (대분수)÷

(자연수)를 도입하였다.

[그림 4] 수학 5-2(교육과학기술부, 2011b, p.8)

[Fig. 4] Mathematics 5-2(Ministry of Education, 2011b,

p.8)

5학년 2학기에서는 등분 상황에서만 분수 나눗셈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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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의 1단원 1차시에서는 3m의 철사를 

m씩 나누

어주면 몇 사람에게 줄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측정 상황

으로 분수 나눗셈을 도입하였다.

[그림 5] 수학 5-2(교육과학기술부, 2011b, p.9)

[Fig. 5] Mathematics 5-2(Ministry of Education,

2011b, p.9)

그러나 2차시부터 5차시까지는 문제 상황도 없이 분

수의 나눗셈을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호 조

작을 중심으로 한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2차시에서는

동분모 분수끼리의 나눗셈 방법은 분자끼리 나눗셈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1d). 이

것은 측정 상황은 동수누감으로 해결할 수 있으므로 분

모를 같게 한 다음에 분자의 나눗셈으로 해결하는 방법

이다. 3차시에서도 문제 상황 없이 분모가 다른 분수의

나눗셈은 통분하여 분자의 나눗셈으로 해결하는 것을 제

시하고(그림 4), 곧이어 기호 조작을 통한 역수의 곱셈을

유도하고 있다(그림 5). 4차시와 5차시 역시 문제 상황도

없이 분수 나눗셈을 제시하고 기호 조작을 통한 역수의

곱셈으로 해결할 것을 유도하고 있다.

2. 교과서 내용 구성의 문제점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서 절차적인 지식에 의존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분수의 나눗셈이라

고 할 수 있다. Hiebert 등은 어떤 것을 이해한다는 것

은 그것이 다른 것들과 어떻게 관련되고 연결되는지를

아는 것이라고 하였듯이(김경미, 황우형, 2012),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학습하고자 하는 새로운 지식이

기존의 지식과 연결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

다. 따라서 분수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과 연결지

을 수 있을 때 의미있는 학습이 될 것이며, Baroody

(1998)도 분수 연산을 학습할 때 자연수의 연산을 의미

있게 유추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특히, Graeber &

Tanehaus(1993)는 요즘의 교과서는 분수의 나눗셈과 곱

셈의 알고리즘에 치중하고 있으며, 자연수의 연산 의미

가 분수가 포함된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가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분수

나눗셈에 대한 교과서 내용 구성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나눗셈에 대한 학습 내용이 너무 세분화 되어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5-2의 1차시와 2차시를

구별한 것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흥미

를 잃게 하고 수업이 지루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다. 또,

3～5차시는 2차시로 축소하여 내용을 전개하는 것이 바

람직하겠다. 교사용 지도서에 제시된 교과서의 편찬 방

향에서 불필요한 내용의 중복을 피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11c)는 점에서 재고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분수의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이라는 알고리즘

을 강조하고 있다. 5-2의 분수 나눗셈 1차시부터 5차시

까지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나타낼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6-1에서도 동분모 분수의 나눗셈 알고리즘은 짧

은 시간동안만 제시하고 바로 역수의 곱셈으로 유도하고

있다. [그림 4]의 활동 1에서는 상황도 없는 그림을 제시

하면서 분모를 같게 하여 측정 상황에 적절한 알고리즘

을 제시하였으며, 곧이어 활동 2에서는 역수의 곱셈에

의한 나눗셈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문제 상황과 연결되지 않은 채 기호 조작을 통

한 문제해결을 강조하고 있다. [그림 3], [그림 4]처럼 문

제 상황도 없는 분수 나눗셈을 제시하고 기호 조작을 통

하여 해결하게 함으로써 문제 상황-활동-기호를 연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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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 차시 내용

5-2

2.

분수

의

나눗

셈

1 측정 상황의 동분모 분수끼리 나눗셈

2 측정 상황의 이분모 분수끼리 나눗셈

3 등분 상황의 (진분수)÷(자연수)

4 등분 상황의 진분수끼리 나눗셈

5 분수 나눗셈의 활용

6 단원평가

7 탐구활동

6-1

1.

분수

의

나눗

셈

1
측정 상황의 (가분수, 또는 대분수)÷

(자연수)

2
측정 상황의 (가분수 또는 대분수)÷

(가분수 또는 대분수)

3 측정 상황에서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4
등분 상황의 (가분수 또는 대분수)÷

(자연수)

5
등분 상황의 (가분수, 또는 대분수)÷

(가분수 또는 대분수)

6 단원평가

7 탐구활동

[표 2] 분수 나눗셈에 대한 교과서 내용 구성(안)

[Table 2] An Idea for sequence of textbook of fraction

division

지 못하고 있다. 측정 상황의 알고리즘과 등분상황의 알

고리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역수의 곱셈으로 귀결

시키고 있어서 측정 상황의 나눗셈을 등분 상황의 역수

의 곱셈으로 해결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 따라서 풍부한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적절한 알고리즘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교과서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문제 상황 제시가 매우 부족하다. 5-2의 분수

나눗셈에서는 3문제, 6-1의 분수 나눗셈에서는 7문제 등

모두 10문제만 제시되어 있다(문제를 풀어봅시다는 제

외). 6-2의 경우, 6차시 분수 나눗셈의 활용에 제시된 문

장제 6문제를 제외하면 문장제는 단 1문제이다. 이것은

기호 조작을 통한 알고리즘을 익히는 데 초점이 맞추어

져 있음을 알 수 있다. 5-2에 제시된 3문제는 모두 등분

상황이고, 6-1에 제시된 6문제는 포함 상황이다(1문항은

넓이 관련 문제임). 특히, 6-2에 제시된 문제는 포함 상

황임에도 불구하고 역수의 곱셈으로 해결하고 있어 알고

리즘의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

다섯째, 분수 나눗셈이 이루어지는 등분 상황과 측정

상황을 좁게 해석하고 있다. 등분은 똑같이 나누는 상황

만을, 측정 상황은 측정한 횟수만을 강조하고 있어서 다

양한 문제 상황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등분 상황이

똑같이 나누는 상황임은 분명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지에도 유의해야 한다. 즉, 등분 상황의 나눗셈

결과는 단위의 크기뿐만 아니라 비율을 의미하므로 비율

을 구하는 문제(예, 40km인 거리를 2시간에 가려면 1시

간에 얼마나 가야하는가?)는 나눗셈 상황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측정 상황의 나눗셈 결과는 단위

의 수뿐만 아니라 단위의 몇 배를 의미하므로 기준량에

대한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구하는 문제(예, 우유를 영

희는 2L, 철수는 6L가지고 있다. 철수가 가지고 있는 우

유는 영희의 몇 배인가?)는 나눗셈 상황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6학년 1학기의 교사용지도서(교육과

학기술부, 2011d)에서는 나누는 수가 분수인 등분제는

생각할 수 없다고 설명한 것은 나눗셈의 결과를 좁게 해

석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3. 교과서 내용 구성 방안

현행 교과서를 바탕으로 앞에서 언급한 분수 나눗셈

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5학년과 6학년의 학습 내용

을 다음과 같이 구성하고자 한다.

1) 단원(차시) 구성

분수의 나눗셈이 단계별로 세분화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쉽고, 지루해지기 쉽다. 따라서

지나친 세분화를 피하고 문제 상황 중심으로 구성하며,

5학년에서는 분수 나눗셈의 개념과 알고리즘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6학년에서는 대분수나 가분수의 나눗

셈에 초점을 맞추었다. 차시의 순서와 학습 내용은 고정

적이지 않으며 상황과 난이도에 따라 재배열할 수 있다.

현행 교과서의 5학년 2학기에서는 등분제 상황, 6학

년 1학기에서는 포함제 상황의 나눗셈을 학습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시에 학습하게 하여 분수 나눗셈의 개

념을 통합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2) 내용 구성

상황과 기호가 의미 있게 연결되었을 때 학생들은 추

상적인 수학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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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자연수의 나눗셈이 이루어지는 상황에 맞추어 분

수 나눗셈을 도입하고, 상황과 기호가 의미 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

내용 구성의 예를 몇 가지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5-2-1차시> 측정 상황의 동분모 분수끼리 나눗셈




m의 끈을 1사람에게 


m씩 나누어주면 몇 사람

에게 줄 수 있는가?

측정 상황은 일정한 단위로 측정하여 단위의 수를 알

아보는 것이므로 측정을 하려면 우선 단위가 같아야 함

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 분수의 곱셈 방법을 유추하여

나눗셈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 문제는 

m의 끈을 


m의 단위로 재었을 때 단

위의 수를 묻는 측정(포함) 상황이다. 따라서 

÷


이

라는 식을 세울 수 있고, 계산 방법은 ÷ 임을 직

관적으로 알 수 있다.

또, 분수의 곱셈 방법을 유추하여 나눗셈 방법을 생

각할 수 있다. 즉, 분수 곱셈에서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

는 분자끼리 곱하였으므로 나눗셈에서도 분자끼리, 분모

끼리 나누면 되겠다는 유추가 가능하다.




÷


÷

÷
 ÷  

분모가 같을 경우에는 분모는 1이 되므로 결국은 분

자끼리의 나눗셈으로 귀결된다.

<5-2-2차시> 측정 상황의 이분모 분수끼리 나눗셈

영희는 주스 

L를 가지고 있고, 철수는 


L를 가

지고 있다. 영희가 가지고 있는 주스는 철수가 가지

고 있는 주스의 얼마인가?

철수가 가지고 있는 주스를 기준 1로 하였을 때, 영

희의 주스는 얼마인지를 묻는 측정 상황의 문제이다. 단

위를 같게 만들어야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분모

를 같게 만든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모는 분모끼

리, 분자는 분자끼리 나눗셈을 한다.




÷


×

×
÷×

×

 


÷



 ÷

 



답은 

 


 


이다.

또, 분자와 분모끼리 직접 계산하면 분모가 서로 다

르고, 나누어떨어지지 않으므로 계산이 어렵게 된다.

<6-1-1차시>의 해결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모를 같게 하

면 분모는 1이 되므로 분자끼리의 나눗셈이 되어 편리하

게 계산할 수 있다.

한편, 이 문제를 ‘철수가 가지고 있는 주스는 영희가

가지고 있는 주스의 얼마인가?’라고 바꾸면 영희가 가지

고 있는 주스가 기준이 되므로 

÷


로 해결하며, 그

결과는 

이 된다.

<5-2-3차시>: 등분 상황의 (진분수)÷(자연수)

물 

L를 2통에 똑같이 나누어담았다. 1통에는 물

몇 L가 들어갔는가?

이 문제는 자연수의 나눗셈 상황인 ‘물 6L를 3통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면 1통에 몇 L가 들어가는가?’와 같

은 등분 상황이므로 

÷의 식을 세워 해결한다.




÷인 경우에는 

÷
=

로 해결할 수 있지만




÷인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즉, 나누

는 수를 1로 만들어 계산한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각각 

를 곱한다.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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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결과인 

L는 단위의 크기를 나타낸다. 즉, 나

누는 수가 2(통)이므로 결과는 1통(단위)의 크기를 나낸

다.

<5-2-4차시> 등분 상황의 진분수끼리 나눗셈

어느 통에 물 

L를 넣었더니 


통이 되었다. 이

통에 물을 가득 채우면 몇 L가 되겠는가?

교사용 지도서에서는 나누는 수가 분수인 등분 상황

은 있을 수 없다(교육과학기술부, 2011d)고 하였지만 등

분 상황의 결과가 단위의 크기 또는 비율을 나타냄을 이

해한다면 일상생활의 소재를 많이 활용할 수 있다.

이 문제 상황은 ‘…을 똑같이 나누면…’이라는 전형적

인 등분 상황과 차이는 있지만 단위의 크기를 묻고 있으

므로 나눗셈으로 해결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의 식을 세우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측정 상황에서 학습한 분모

를 같게 만들어 해결하는 알고리즘은 등분 상황에 적절

하지 않다. 따라서 단위의 크기를 구하는 상황에 적절한

알고리즘을 고안해야 한다.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단위의 크기이므로 나누는

수가 1이면 편리할 것이라는 아이디어에서 

를 1로 만

드는 방법을 찾는다. 결국, 

에 

을 곱하면 1이 됨을

알게 되고,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각각 

을 곱

하면 결과는 같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


÷


×


, 

×


÷ 


×


, 답: 


L




통으로 나누었으므로 결과는 1통의 크기 즉, 단위

의 크기를 나타내고, 단위를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L/통’

이다.

만약에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바꾸면 문제 상

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알아보자.

어느 통에 

만큼 물을 넣었더니 


L가 되었다.

1L를 넣으면 이 통의 얼마만큼 들어가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식을 만들면 

통÷




이 되는데 계산 결과는 1L에 해당하는 크기를 나

타낸다.

같은 맥락에서 (자연수)÷(분수)인 등분 상황도 매우

자연스럽게 도입할 수 있다. 현행 교과서 6학년 2학기 4

차시에서는 문제 상황도 없이 ÷


의 계산 방법을 제

시하였지만 이를 ‘가지고 있는 철사의 

이 4m였다. 가

지고 있는 철사는 얼마인가?’라는 문제 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문제는 가지고 있는 철사를 1로 보았을 때




이 4m인데 1의 크기 즉, 단위의 크기를 구하고 문제

이므로 ÷


의 나눗셈으로 해결할 수 있다.

<6-1-1차시> 측정 상황의 (대분수)÷(자연수)

물 1

L를 3L들이 주전자에 부으면 주전자의 얼마

나 차지하겠는가?

나누는 수가 자연수일 경우에는 한 집단에 얼마씩 할

당하는 측정 상황보다는 기준량(단위)의 몇 배인가를 묻

는 측정 상황이 적절하다. 위의 문제에서 


L의 물을

3L를 기준으로 측정하였을 때 얼마인지를 묻는 것으로

계산은 자연수라서 쉽게 느껴질 수 있지만 문제 상황은

약간 어렵다.

대상이 기준량(단위)의 몇 배인가를 알아보는 측정

상황이므로 단위를 같게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

는 다음과 같이 해결한다.




÷3= 


÷


=÷
÷

= 8÷15

= 


<6-1-2차시> 측정 상황의 (가분수 또는 대분수)÷(가

분수 또는 대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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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1개를 만드는 데 원료가 2


kg 필요하다. 원

료 10

kg으로는 같은 제품을 몇 개를 만들 수 있

겠는가?

분수 나눗셈에서 한 집단에 얼마씩 할당하는 측정 상

황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예

를 들어, ‘

L의 물을 1사람에서 2L씩 주면 몇 명에게

줄 수 있는가?’의 답은 

명인데 실제로 존재할 수 없

는 답이다. 따라서 계산 결과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과

부합되도록 문제를 제시해야 한다. 위의 문제에서는 제

품을 몇 개 만들 수 있는가를 물었으므로 계산 결과는

자연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측정 상황이므로 분모를 같게 하여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계산한다.

10

÷2


= 


÷


= 


÷


= 153÷31

= 5

따라서 같은 제품 5개를 만들 수 있다.

<6-1-3차시> 측정 상황에서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

제품 1개를 만드는 데 원료가 2


kg 필요하다. 원

료 10

kg으로는 같은 제품을 몇 개를 만들 수 있

겠는가?

유리수 범위에서 나눗셈은 닫혀있기 있기 때문에 나

머지가 있을 수 없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나머지가 존재

할 수 있다. 분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것은 나

머지가 없는 경우보다 복잡한 사고 과정을 거쳐야 하므

로 6학년에서 학습하도록 하였다.

첫째, 등분 상황에서 나머지의 처리 문제이다. ‘사과

27개를 한 봉지에 5개씩 담으면’이라는 측정 상황에서는

나머지가 있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사과 27개를 5명이

똑같이 나누어주면’이라는 등분 상황은 좀 더 생각해보

아야 한다. 즉, 1사람에게 5개씩 주면 2개가 남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똑같이 나누어주라고 하였으므로 남은 2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하다.

자연수 범위에서 나눗셈을 학습하는 3학년 학생들에

게 

를 수로 나타내게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이므로

이들에게는 ‘몇 개씩 주고, 몇 개가 남는가?’처럼 나머지

를 분명하게 나타내도록 문제를 진술해야 한다. 분수 범

위까지 학습한 5, 6학년의 학생들은 나머지 2개로 등분

하여 5명에게 똑같이 나누어주어야 할 것이며, 몫은 



가 된다. 그러나 ‘금붕어 27마리를 어항 5개에 똑같이 나

누어 담으면’처럼 나누는 대상이 사과가 아니라 쪼갤 수

없는 대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리의 대답

은 분수 개념적으로는 옳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타당하지

않다. Polya의 문제 해결의 반성 단계에서는 자신의 답

이 타당한가를 검토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답의

타당성을 검토했는지를 알아보려는 목적 외에는 이런 유

형의 문제를 만들면 안 된다.

둘째, 측정 상황에서 나머지 처리의 문제이다. 측정상

황에서는 등분 상황보다 나머지가 존재하는 것이 자연스

럽지만 학생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도

록 문제의 진술에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유 28L

가 있다. 그릇에 3L씩 나누어 담으려고 한다. 그릇은 몇

개가 필요한가?’의 문제에서 답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당황스럽다. 3L씩 나누어 담는다고 하였으므로 그릇은 9

개만 필요하다고 대답해야 옳은지 아니면 남은 1L도 담

아야 하므로 그릇이 10개 필요하다고 대답해야 옳은지 3

학년 학생으로선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그릇

몇 개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얼마인가?’라고 분명하게 물

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리수(분수) 범위의 계산에서는 나머지를 요구

하는 상황과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으므로 문제에서 이

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우유 

L가 있다. 컵에 


L씩 나누어 담으면 몇

컵이 되고 우유는 얼마나 남는가?

이 문제에서는 나머지를 묻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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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이: 

÷


 


, 

 


× 


,

답: 2컵이 되고, 

L 남는다.

이런 유형의 문제와 관련하여 계산 결과가 


이므로

2컵이 되고 

L가 남는다고 대답하기도 한다(강영란 등,

2012).

분수 나눗셈에서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을 김명운, 장

경윤(2009)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제품 1개를 만드는 데 

kg의 원료가 쓰인다. 현재




kg의 원료가 있다면 제품 몇 개를 만들 수 있고,

나머지는 얼마인가?

측정 상황이므로 분모와 분자를 같게 한 다음, 분자

의 나눗셈으로 35÷16을 계산하였더니 몫이 2이고, 나머

지가 3이 나왔다.




÷


×

×
÷×

×

 ÷
  

이 때, ÷은 (


이 35인 수)÷(


이 16인 수) 를

의미하며, 나머지 3은 


인 수가 3이라는 뜻이므로 나

머지는 


이다.

측정 상황이지만 나머지가 필요 없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영희는 우유 

L 가지고 있고, 철수는 


L 가지고

있다. 영희가 가지고 있는 우유는 철수가 가지고 있

는 우유의 얼마인가?

이 문제는 측정의 상황으로서 철수가 가지고 있는 우

유를 기준(단위)으로 하여 영희의 우유를 측정하면 얼마

나 되는가를 묻고 있다. 따라서 분모를 같게 만들어 다

음과 같이 계산한다.




÷

= 

÷×

×

= 

÷



= 9÷4

= 


영희가 가지고 있는 우유는 철수가 가지고 있는 우유

의 


배이다. 이를 강영란 등(2012)은 해의 분수 표현

과 실제 상황의 답이 일치하는 경우라고 하였는데 ‘~은

~의 몇 배인가?’의 물음 형태를 지녀야 한다.

자연수도 마찬가지이지만 분수 나눗셈에서 나머지의

처리는 문제의 유형(등분제, 포함제)에 따라서 획일적으

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라 문제의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강문봉, 2011),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답이 무엇인지

를 문제에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6-1-4차시> 등분 상황의 (가분수 또는 대분수)÷(자

연수)

물 1

L를 컵 3개에 똑같이 나누어 담으면 1컵에

얼마씩 들어가는가?

1컵에 들어가는 물의 양 즉, 단위의 크기를 묻고 있

으므로 


÷3으로 계산하며, 나누는 수를 1로 하면 계

산하기 편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도록 한다.




÷3= 


×

÷×



= 

×


= 


따라서 1컵에 

L씩 들어간다.

<6-1-5차시> 등분 상황의 (가분수 또는 대분수)÷(가

분수 또는 대분수)

꽃밭의 


m

2
를 일구는 데 


시간 걸렸다. 1시

간이면 밭을 얼마나 일구겠는가?

단위를 크기를 묻고 있으므로 나눗셈으로 해결하고, 1

시간의 크기를 묻고 있으므로 나누는 수가 시간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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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따라서 


÷


와 같은 식을 만들 수 있다.




÷





×


÷


×



 



1시간에  


m

2
를 일군다.

또, 

÷


와 같이 나누는 수와 나누어지는 수를

바꾸면 계산 결과는 1m
2
를 일구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

타내고, 단위는 시/m2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분수의 나눗셈을 역수의 곱셈으로 고쳐서

계산하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교과서의 내용 구

성에서 출발하였으며, 자연수 범위에서 나눗셈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이를 분수의 나눗셈으로 확장하였다.

현행 교과서에서는 문제 상황과 알고리즘의 의미있는

연결보다는 기호 조작에 의한 ‘분수의 나눗셈은 역수의

곱셈’이라는 알고리즘을 익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 학생들이 학습을 어려워하고, 분수 나눗셈의 단계를

지나치게 세분화 하여 흥미를 잃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수 나눗셈에 대한 교과서 구성 방안

을 제시함에 있어서 알고리즘의 학습 단계를 간소화하였

으며, 학습의 순서를 다루어지는 수보다는 문제 상황의

어려움을 기준으로 재배열하였다. 또, 학생들의 이해를

발달시키기 위하여 문제 상황-조작 활동-기호가 의미

있게 연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특히, 분수 나눗셈의 상황에 따른 계산 방법을 제시

하였다. 현행 교과서처럼 모든 분수 나눗셈을 역수의 곱

셈으로 해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적절한 계산

방법을 제시하였다. 즉, 측정 상황의 경우에는 나누어지

는 수와 나누는 수의 분모를 같게 하여 분자의 나눗셈으

로 해결하도록 하였고, 등분 상황의 경우에는 단위의 크

기를 구하기 위하여 나누는 수를 1로 만들 수 있는 수롤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각각 곱하여 역수의 곱셈

으로 계산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분수 나눗셈에서 등분 상황에서 나머지의 처

리 방법과 측정 상황에서 나머지를 요구하는 상황과 나

머지가 필요 없는 상황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교과서의 구성과 교수 학습 방법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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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the construction of textbook contents of fraction division and to suggest a

method to strengthen the connection among problem context, manipulation activities and symbols by proposing

an algorithm of dividing fractions based on problem contexts.

As showing the suitable algorithm to problem context, it is able to understand meaningfully that the

algorithm of fractions division is that of multiplication of a reciprocal.

It also shows how to deal with remainder in the division of frac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make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textbook development for

primary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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